
독일 바이엘(Bayer), 거액에 몬산토(Monsanto) 인수

 
지난 수요일 독일 화학기업 바이엘(Bayer)은 GMO(유전자변형생물) 살충제
및 종자 제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제조업체 몬산토(Monsanto)를 거액

에 인수하였다. 주당 128달러, 총 660억 달러에 몬산토를 매입하여 독일 기

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가 되었다.

독일은 특히 GMO 반대가 강한 국가로 독일을 대표하는 화학기업 바이엘의

몬산토 인수는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. 바이엘은 이미 유럽에 GMO 도입
을 시도하였으나, 독일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한바 있다. 독일에서는 2009
년부터 연구 목적 외의 GMO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바이엘은 GMO, 생물
특허, 글리포세이트 등 몬산토와 같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어, 이번 합병은

큰 우려가 되고 있다.

현재까지는 유럽내 강력한 저항으로 GMO 도입이 어려웠지만, 몬산토 매각

으로 바이엘의 로비력이 자동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유럽연합 내 GMO 도입
에 대한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본다. 2017년 말 진행될 유럽연합의 그리포

세이트 사용 협상이 첫 번째 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 더불어 바이엘은 몬

산토 년수익의 30배에 달하는 거액에 몬산토를 매각하여 향후 바이엘-몬사
토 종자 가격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부 및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

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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